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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수사학에서 비유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고찰했다. 두 언어에서 모두 직유, 은유, 풍유를 비유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반

면, 중국 수사학에서는 借喩를 비유의 기본 유형으로 다루고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주

요 유형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은유의 하위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한국어 

수사학에서는 의인, 의물, 대유(환유, 제유), 의성, 의태 등을 비유의 전형적인 유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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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인 比擬, 借代는 비유와 다른 갈래의 

수사법으로 분류하고, 의성, 의태는 중국어 수사법에서 다루지 않는다. 한국어와 중국

어에서 비유의 유형을 다르게 분류하는 까닭은 비유를 분류하는 기준이나 비유의 구

성 성분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는 비유 대상이 표층구조에서 반

드시 나타나야 비유로 보고, 유사성을 비유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보는 반면 인접

성이나 관련성은 비유의 요소로 보지 않는다. 반면 한국어에서는 비유 주체나 비유 

대상의 출현 여부에 대해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유사성뿐만 아니라 인접성이나 관련

성도 허용한다.

키워드: 비유, 수사법, 직유, 은유, 차유, 대유, 의인, 의물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말이나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하

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거나, 주관적인 경험을 글자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생동감 있고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상의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신문, 잡지, 광고 등에 사용되는 말이

나 글도 비유로 가득 차있고, 영화나 무용, 음악, 미술, 연극 등의 예술작품 속

에서도 비유의 기법이 흔히 사용된다. 즉, 우리는 비유를 통해 생각하고, 판단

하며, 이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는 오랫동안 수사학(Rhetoric)과 문학에서 언어의 

본래적 특징과는 무관한 수사적 기교로서만 인식되어 왔다. 이 천여 년 전 아

리스토텔레스(B.C. 322)가 『시학(De Poetica)』에서 처음으로 은유에 대하

여 언급한 이후로 오랫동안 비유는 학문의 중심축에서 벗어나 있었고, 비유를 

일반적인 통사 규칙을 위반한 언어적 일탈행위로 간주하기도 했다. 그러다 체

험주의를 바탕으로 한 인지언어학이 흥기하면서 더이상 비유를 일탈된 언어 

표현이 아닌 우리의 일상 언어 중에 편재한 정상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게 되

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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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어 비유에 대한 연구는 편향된 경향이 있다. 이승훈

(2006:337)은 중국어의 비유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비유적 표현이 구체적 텍

스트 안에서 발휘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찰하거나 의미론적 측면에서 어

휘의 비유적 구조 및 의미를 고찰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인지언어학적 측면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유 표현을 대조하는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가 신체어, 색채어, 동물 등 특정 

분야 어휘를 대조하는 데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텍스트 안에서의 비유적 표현이나 일부 어휘에 국한된 연구가 아니라 비유에 

대한 전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첫 단계로 

비유에 대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비유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대조해 보고자 한다. 

비유의 유형은 어떤 관점에서 분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비유를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수

단으로 간주하므로 비유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보고, 비유의 유형도 크게 유사

성에 중점을 두느냐 인접성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은유와 환유로 나눈다. 

반면 수사학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적 기법을 연

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비유를 여러 수사법 중의 한 분야로 설정하고, 비

유의 유형도 세부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비

유의 유형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사학적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비유 유형 대조

1)�한국어의 비유 유형

1) 이종열(2003a), 김혜원(2006), 송현주(2016), 이영옥(2016)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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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문의 의미 유형에 대해 다룬 하길종(1998:334)은 수사 표현은 일상적

인 언어생활에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형태는 전통적으로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유법에는 은유, 직유, 

대유(제유, 환유), 의인, 풍유, 의태, 의성 등이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강조

법은 의미나 서술내용을 보다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사법으로 과장, 점층, 

반복, 열거, 대조 등이 있고, 변화법은 문장 구조를 통한 표현 구조로 설의, 도

치, 인용, 생략, 반어, 대구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욱동(2002:91-92)은 좁은 의미에서 수사법은 보통 의미의 전이에 따른 

수사법을 가리키는데, 흔히 이를 비유법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한 대상이나 

개념을 다른 대상이나 개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비유법이나 수사

법은 일단 모두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는데, 의미의 전이에 따른 수사법, 즉 비

유법에는 은유법, 환유법, 직유법, 제유법, 의인법, 의물법, 반어법, 역설법, 모

순법, 동음이의어법, 괘사법, 희오법, 상징법, 풍유법 등이 있다고 했다.

이종열(2003b:67-68)은 비유를 크게 의미에 따른 비유와 형식에 따른 비

유로 나누었는데, 의미에 따른 비유의 종류에는 직유, 은유, 의인, 환유, 제유, 

반어, 역설, 풍자, 상징, 기타 등이 있고, 이밖에 병치, 도치, 대조, 점층 등은 

낱말의 의미보다는 통사적 순서나 패턴과 같은 형식에 따른 비유법이라고 했

다. 

오규원(2017:294)도 비유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었다. 하나는 단어의 문자

적 의미(literary meaning)에 뚜렷한 의미의 변화를 가져오는 의미의 비유

(figures of thought)이고, 다른 하나는 단어를 잘 배열함으로써 특별한 효과

를 가져오는 말의 비유(figures of speech)이다. 이 중 의미의 비유에는 직유, 

은유, 상징, 환유, 제유, 활유, 풍유, 인유, 성유, 희언법 등이 있고, 말의 비유

에는 도치, 과장, 대조, 열거, 반복, 영탄, 그리고 반어, 역설, 모순어법 등이 

있다. 

오규원이 언급한 말의 비유는 앞선 하길종(1998)이 분류한 강조법과 변화

법 및 이종열(2003b)이 언급한 형식에 따른 비유법과 유사하다. 따라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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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사법에 관해서 언급한 이상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비유법으로 들고 있

는 것은 직유, 은유, 대유(제유, 환유), 의인, 의물, 풍유, 의성(성유), 의태 등

의 의미적 비유임을 알 수 있다.

2)�중국어의 비유 유형

중국 최초의 본격적 수사학 저서인 『修辭學發凡』에서 陳望道(1932)는 생

각하는 대상이 다른 사물과 유사점을 가질 때 글에서 그 다른 사물로 생각하

는 대상을 빗대는 수사법을 譬喩라고 했다.2) 이어 陳望道는 비유의 유형을 

비유 주체, 비유 대상, 비유어라는 세 가지 성분의 출현 여부에 따라 明喩, 隱

喩, 借喩라는 세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했다. 이 중 明喩는 비유 주체와 비유 

대상, 비유어가 모두 나타나는 비유법으로 한국어 직유에 해당한다. 隱喩는 

비유어가 없이 비유 주체와 비유 대상만 나타나는 비유법인데, 暗喩라고도 하

며 이는 한국어 은유에 해당한다.3) 다음으로 借喩는 비유 주체와 비유어가 

없이 오직 비유 대상만 나타나는 비유법이다. 여기에서 비유 주체는 발화자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비유 대상은 빗대어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상

으로, 인지적인 주체가 어떤 것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하는 보조적인 

객체이다.4) 오늘날까지 현대중국어 수사법을 다루는 대부분의 논저에서 비유

2) 黄伯荣·廖序東(2002:240-241)은 比喩는 본질은 다르지만 유사성을 가진 사물로써 사물을 

묘사하거나 이치를 설명하는 수사격으로 譬喻라고도 부른다고 했다. 즉, 비유는 중국어

에서 譬喩 혹은 比喩로 불린다.

3) 한국어 비유의 유형에 논의한 오규원(2017:302)은 형태상의 차이에 근거해 직유를 명유

(明喩), 은유를 암유(暗喩)라고 했다. 이는 한국어에서도 중국어와 유사한 용어를 채택하

는 사례가 있음을 보여준다.

4) 학자마다 비유 주체와 비유 대상을 가리키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 학

교문법에서는 비유 주체를 원관념이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 축어

적 관념, 기저관념, 주제어, 주의 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또한 비유 대상은 한국어 학교

문법에서 보조관념이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묘사하는 수단, 매개 관념, 비유적 관념, 비

유체, 매체 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중국어에서는 비유 주체를 本體 혹은 主體라고 하고, 

비유 대상을 喩體 혹은 客體라고 한다.






